
부 고 

 

버지니아 마리 VIRGINIA MARIE 수녀  ND 6619 

 

신티아 메리 마이어스 Cynthia Mary MYERS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원죄없으신 성모 관구 

 

출 생: 1949년 11월 2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72년 1월 9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2020년 3월 7일    오하이오 톨레도 

장 례: 2020년 3월 12일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저 언제나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버지니아 마리 수녀는 70세의 나이에 톨레도의 성 앤 병원으로 실려간 뒤 예기치 못하게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신시아는 어렸을 때 폴과 버지니아 마리에게 입양되어 성심 학교와 그리스도 왕 

초등학교에 다니던 세 자녀 중 하나로 자랐다. 그리고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968년 8월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수녀는 손으로 하는 일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행하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제과 제빵은 수녀의 

전문 분야였으며 맛있는 호두롤빵과, 빵과 과자로 가득한 먹음직스러운 쟁반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수녀는본원, 리알 수녀원, 건강 관리 규정식 조리실, 톨레도 교구의 다양한 작은 

수녀원에서 요리사로 34년간 수녀들에게 봉사했다. 또한 1998년 총회 기간 중에 수녀들을 위해 

요리를 하며 로마에서 지낸 몇 달간을 몹시 감사히 여겼다. 

 

1989년부터 2001년까지는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리알 캠퍼스의 시설관리 사도직에 임하면서 

부지를 보살피는 일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느님의 창조를 즐겼기에 잔디 깎는 일을 

관상적 체험으로 삼았다.  

 

수녀는 집안을 꾸미고 수녀들과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 휴가 특별 선물을 제공하면서 매번의 

휴가를 즐겼다. 따뜻한 계절에는 호수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수녀들을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작은 시골집으로 즐겨 데려가곤 했다. 그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수녀들을 알게 되었고 

수녀의 가족도 모든 수녀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반겼다. 

 

버지니아 마리 수녀는 성모님, 특히 천상 은총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지닌 성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이 호칭의 성모님을 자신의 특별 주보로 모시며 삶에서 필요한 은총을 

위해 흔히 성모님께 청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영신수련에 몰입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게 되었고 하느님에 대해 

배운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에 대해서도 무척 감사히 여겼다. 

 

수녀는 진작부터 2021년 금경축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다. 공동체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이른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수녀의 뜻하지 않은 사망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수녀를 위해 사랑으로 준비된 천상 식탁에서 즐거워하기를 빈다.    


